
Dubai유 26.89달러 2002년 최고수준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중동산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27달러선에 근접하는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

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9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26.89달러로 지난주말에 비해 0.01

달러 상승했다. 2001년 6월5일에 27.58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0.14달러 상승한 29.69달러에 거래되면서 30달러선에 근접한 반면, 북해산 Brent

유는 0.05달러 떨어진 28.5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쿠웨이트가 9월19일 열리

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증산을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미국 정부가 OPEC측에 증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이지리아 석유노조는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매각계획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은 데 반발, 9월23일 파

업을 계획중이어서 향후 석유시장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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